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신회 스님이 조
계산에 올라 육조 혜능 스
님으로부터 법을 이어 받
는 장면으로 조계산의 아
름다운 풍광과 혜능 스님
이 바위굴에서 사미인 신
회 스님을 제접하는 모습
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택 신회(荷澤 神
會) 스님(684∼758)은 당
나라 양양(襄陽)인으로 속
성은 고(高)씨이다. 국창사
호원법사에게출가했으나
14세 때 사미의 신분으로
혜능 스님을 찾아가 법을
이어받은후, 북종선의배
격에 주력하며 남종선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스
님은 개원 20년(732) 정월
15일활대(檫台) 대운사(大
雲寺)의 무차대회(無遮大
會)에서, 남종선(南宗禪)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북종
선(樁宗禪)을 대표하는 숭
원 법사(崇遠法師)와 정통
논쟁을 벌인다. 이러한 신
회스님의노력으로북쪽의
신수와 남쪽의 혜능의 종파적 분리현상이 나타나
기 시작했으며, 신수의 북종선(樁宗禪)과 혜능의
남종선(南宗禪)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됐다.
“혜능선사가신회스님에게물었다. ‘어느곳에서
왔는가?’‘온 곳이 없습니다.’‘너는 돌아가지 않
겠는가?’‘한 곳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너는
너무도 망망하구나.’‘몸의 인연이 길에 있습니
다.’‘스스로 이르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미 이르게 됐습니다만 또한 체류할 곳
이없습니다.’그래서그는몇해동안조계산에머
물다가 그 후 두루 이름난 고적지를 찾아보고 이
어 낙양에서 크게 선법을 행해 명성과 광채를 발
휘했다. 이에앞서동경과서경에서는모두가신수
스님을 좋아 하기를 마치 맑은 물에 물고기와 바

다고기가 깊은 용소(橛沼)에 빠져드는 것과 같았
다. 그러나 신회 스님이 마음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육조 대사의 도풍이 그들 점수(漸修)
의 도를 싹 쓸어버려서 남북의 두 선종이 비로소
갈라졌다.”이같은스님의노력은결실을맺어이
후 남종선이 선종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데에결정적인역할을하게된다. 그러나묘하게도
스님은 사후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
유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이나 임제의현(檎濟義玄)
등으로 계승된 남악회양과 청원행사 문하의 선법
이, 중국인 자신의 토양에 맞는‘중국선(中國禪)’
으로발전한데있다. 달마남종의정계라고시종일
관 강조된 스님의 선법은 종밀(宗密)만이 그 명맥
을유지했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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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 스님이 남방을 참문하다
신회남참(神會南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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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어느나라의명절에는부녀자들이꽃으로머리를장식하는풍습이있었다. 가난한집아내가남편에게말했다.
“당신이우트팔라꽃을얻어주면당신의아내로있겠지만그렇지못하면나는당신을버리고가겠습니다.”그래서남
편은꽃을훔치기위해궁궐못에들어가원앙새우는소리를내고있었다. 그때못을지키는사람이물었다. “못가운데
그누구냐?”그는실수로이렇게대답했다. “나는원앙새입니다.”못지기는그를붙잡아왕에게갔다. 그가다시원앙
새소리를내자연못지기는말했다. “지금원앙새소리를내어무엇하느냐.”세상의어리석은사람도이와같다. 죽을
때까지살생하면서온갖악업을짓다가임종때가가까워서야비로소말한다. “나도지금부터착한일을하고싶다.”그
러나옥졸이그를데리고가서염라왕에게넘기면아무리착한일을하고자하나이미때는늦어그럴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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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원앙새 <백유경(百喩經)>

옹기詩가있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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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칭칭감은가마터하늘위에
초신성탯줄자락흰연기로연결되고
물레틀긴호흡따라또다른은하가돈다

뼈녹는불꽃무늬천정에화인찍는
팽창의정점에서내숨결로간을본다

덜삭힌머리자락에동동뜨는맑은별…

북극성소인찍힌황소자리고삐들고
흙빛이흙빛에삭는이길넘어선다면
협궤의불가마속에서눈을뜨는등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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